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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수세보원에 나타난 음양관
동의수세보원에서의 음기와 양기는 ‘평형’이 문제인가 �, ‘기능’ 이 문제인가

이 승 구
�.

서 론

한의학에서는 음양론을 통해 인체의 생리와 병리

체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�, 하나의 유기체적

정체관을 형성시키고 있는 기초 이론이다 �. 동무 이

제마가 사용한 중요 용어로
‘표’�, ‘리’ �, ‘한’ �,

‘열’ �, ‘음’ �, ‘양’ �, ‘표기’ �, ‘리기’ �, ‘표음’ �, ‘표

양’ �, ‘리음’ �, ‘리양’ �, ‘표한’ �, ‘표열’ �, ‘리한’ �, ‘라

열’ �, ‘음기’ �, ‘양기’ 등을 사용하고 있다
�1�)
이 외에

도 ‘심신’�, ‘성욕’ �, ‘선악’ 등의 개념도 쓰이고 있

다
�2�)

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양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

가지이다 �. 사물을 관찰하는 방법론으로써의 ‘음양’

이 있고�, 우주론에서 말하고 있는
‘ �(실재하는 �) 두

개의 힘’으로써의 ‘음양’이 있다 �. 불론 여기서 이제

마는 어떤 음양을 택하고 있는가를 논증하고자 하

는 것은 아니다 �.
옴에 있는 기의 웅직임을 이제마는 어떻게 보았

고 �, 후대 사상의학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약물사용

과 병증론의 전개에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

보고자 한다 �.

음양을 이야기할때 ‘시이소오이론�3�1 ’을 떠올린

다 �. 아래 그림을 보자

그림 �1�. 일반적인 음앙의 ‘시이소오’

�O

�.�.
�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�4 학년

�1�. 이경숙 �, 사상의학 보고서 �(중요 용어 색인 �)
‘ 사상의학학회지 �V�o�l�. �7�. �N�o�.�2�. �1�9�9�5�.

�2�. 고병희.송일병은 「이제마의 심론에 관한 소고 �j �(대한한의학회지 제�5권 제 �1 호 �) 에서 “性과欲 �, 理와 �f�i�J�. 휩과 훤 등으로

표시된 음양론적 대대관계가 사상설의 기조를 이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”이라고말하고 있다 �.
�3�. 김완회는 「응양의편숭 혹 편쇠는 각종 병리현상의 기본원려이므로 그 치료원칙은 음양을 조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

여 “채其有餘�, 헤 �i其게、足”의 방법을 취한다 �. �j �(한의학원론 성보사 �5�2 쪽 �) 과고 말하고 있다 �. 이것은 음양 상호간의 대럽과

똥일을 섣영하는 도구로 ‘시이소오
�.
할 연상하는 것인데 �, 이것을 필자가 자의적으로 ‘시이소오이론

�.
이라고 이름붙였

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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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�l 와 같이 일반적인 음양의 시이소오 모델의

경우 �, 평형이 깨지는 것은 한쪽의 양이 병리적으로

많아지거나 다른쪽의 양이 병리적으로 적어지거나

하여서 발생하며 �, 의사의 판단은 많아졌기 때문인

지 �(홉證�) 적어졌기 때문인지 �(虛뾰 �) 를 구별하여야

하며 �, 한쪽이 많아지연서 다른 쪽이 적어졌다면 완

급 �(援‘훤 보아서 급한 것부터 처리하게 된다 �.
일반 사상의학가들의 견해는 “비�(牌�) 가 크기 때

문에 비 속의 양기가 커서 이것으로 인해 牌 속에

있는 �l쏠氣가 핍박을 받아 下降하지 못하여 발생하

는데페 라고 하여 �, 위의 그립과는 다소 다른 견해

를 보이고 있다 �. 여기서 송일병은 “음양의 균형이

깨어져”라는 말 대신 “커진양기의 핍박으로 음기

가 하강하지 못하여”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

볼수있다 �.
�l솔陽의 �(양적 �) 평형으로 병증을 바라보고 �, 약을

쓰고 있는가 �? 아니연 �, 陰氣나 陽氣가 기능하지 못

하는 것이 주관찰이며 �, 용약정신 �(用藥精神�) 은 그

기능을 올바로 바로잡기 위함인가 �? 동의수세보원에

나타난 음기와 양기는 동무에게 있어 무엇인가 �? 이

러한 초보적인 질문이 이 논문의 주제들이다 �.
이 주제들을 탐구하기 위해 본론에서는 ‘장국형

성’�, ‘장부론에서 전사해와 후사해’ �, ‘보영지주와

병증론’ �, ‘약불과 전후사해’ 둥을 살펴보기로 한다 �.

본 론

�1�. 장국형성은 선천적이다

각 사상인에서기본적인장국형성은 ‘선천적’인

것이다�. 동무도 『동의수세보원」에서“太少陰陽之緣

局長短 陰陽之變化也
�n

라고 하였고 �, “天훌에 따라

이미 결정된 바는 본시 論及할 것도 없으려니와 天

훌에 따라 이미 결정된 것 외에도 또한 短長이 있

어서 그렇듯 天훌이 完全하지 못한자는 �A事의 修

�不修에따라 命數도 左右될 것이니 不可不 삽가야

할 것이다 �" 라고 경고성 단서를 붙이고 있다�. 하지
만 �, 현재 사상의학을 하는 사랍들은 “體質不可變의

원칙”이 있다고 하여 �, 아무리 후천적인 변화가 존

재한다하더라도 체질변화 즉 �, 장국의 장단은 변하

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�.
그러므로 『동의수세보원』의「사단론」에서논하고

있는 장국의 대소 형성은 태아기에 이루어지는 것

이다 �. 그렇다면 �, 태아는 발생기에 성정 �(性情�) 이 있

고 �, 부모와 가족 동의 주위환경에 영향 안에서 애

노희락의 성은 뻗어나가고 애노희락의 정이 촉급하

여지는 과정을 거쳐 한 사람의 사상인으로 태어나

게 된다�.

�2�. 장부론의 前四海와 後며海
�5�)

�(논문 끝부분의 도표 참고�)

동무는 장부론에서는 “水뤘은뿜院에서 띔로�, 뽑

에서 小陽으로 �, �I�J 、陽에서 大陽으로 들어가서 大陽

에서 �u 門으로 나타는데 �, 그러한 水짧이 온통 뽑에

서 停훌되연 薰쫓하여 熱氣가 되고 小陽으로 �i힘導

되면 平淡한 �i京氣가 되는 것이니 �, 熱氣의 輕淸한

것은 뿜院으로 �t 升하여 溫氣가 되고 �{京氣의 質重

한 것은 大陽으로 下降하여 �3풋氣가 된다 �" 라고 하

고있다 �.
전사해는 律海�쩔海�때海�淑海인데�, 水웠의 溫�

�4�. 송일병 �r알기쉬운 사상의학�.�. 사상사 �, �1�9�9�6 년 �.

�5�. 홍순용.이을호 �r사상의학왼론�.�; �( 성보사 �) 에서 요약하여 옮기고 덧붙였음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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熱�팬�寒의 기가 위완�위�소장�대장에서 각각 律�

홉�油�浪으로 化하여 ‘혀밑�젖가슴�배꼽�전음의 모

발제’로 들어가 律海�합海�油海�波海를 이루게 된

다 �. 이 전사해의 淸氣는 귀�눈�코�입으로 나와서

神�氣�血�精이 되고 �, 두뇌�척추골�요척�방광으로 들

어가 海�陳海�血海�精海의후사해가 된다 �. 이 후사

해의 淸한 것은 폐 �비�간�신으로 돌아가고 탁재 �(�j 륨

홉 �) 는 피모�근�육�골을이룬다 �. 각각은 무리〔黨〕을

이룬다 �.
위 문단은 사랍 생명의 생존에 관한 기본이론이

다 �.
위완�위�소장�대장은 각각 上升하는 힘�停옳하는

힘�消導하는 힘�下降하는 힘으로 각각의 전사해에

서 탁재를 취하여 위완�위�소장�대장을 각각 補益

한다 �. 피모�근�육�골이 생성되는 원리를 머리가 直

神하는 힘�손이 能收하는 힘�허리가 훨放하는 힘�

발이 屆授하는 힘으로 후사해의 탁재를 단련하여

생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�.
반연 淸氣의 경우 �, 귀는 廣博天時하는 聽力�눈은

廣博歲會하는 視力�코는 廣博 �A倫하는 吳力�입은

廣博地方하는 味力으로 전사해의 청기를 끌어내어

각각 해당하는 四흙에 충만하게 하여 神�氣�血�精

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�, 그 힘은 또 두뇌�배려�

요척�방광에 청기를 쏟아 넣어 �(갈무리하여 �) 후사해

가 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�.
뼈는 練達事務하는 哀力�牌는練達交友하는 �!�l�J�{�.�&�.�:�.�.�'

力 �府은 練達 �;�I�! 與하는 홉-力 � 뽑은 練達居處하는 樂

力으로 후사해의 淸什을 빨어내어 각각 폐�비�간�

신에 넣어줌으로써 그 근원을 돕고 �, 안으로는 각각

의 전사해를 부축하여 그 기를 고동치게하여 澤�

합�油�浪을 엉겨모이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�.

탁재와 청기는 전사해와 후사해로부터 끌어내는

힘이 있어야 만이 가능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�,

다른 시각으로 볼 때 �, 전사해와 후사해는 생명의

물질적 기초임을 말한다�.
이 생명의 물질적 기초는 이목비구의 작용이 深

遠廣大하연 精神氣血이 生成되고 �. �(훌近俠小하면 精

神氣血이 �i챔쯤된다 �. 뼈牌 �1�I�f 賢의 작용이 正直中和하

면 澤쩔油淑은 充滿할 것이고 �, 便倚過不及하연 �i좋

�1훌油뼈은 녹아버린다고 하여 �, 병리에 대한 사고의

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�.

�3�, ‘保命之主 �6�) ‘와 병층론 �, 현대 사상의학가들의

견해

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황성이 논문 「四象方랩 �j 構

成의 分析�j�i�f�f 究�7�)�.�J 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것의 일부를

아래에 옮긴다 �.
�u

소음인의 보명지주는 陽뼈之氣인데 이것이 유지되

면 �, 升陽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�. 그러므로 이것의 손

상정도에 따른 陽氣의 有앓不足은 소읍인 표증의 뿔

狂證과 �L陽잖으로 구분되며 �, 거기에 덧붙여 陰實之

�6�. �"太陽 �A 以 �P�&�.�J�f�i 之氣 원保命之主 故體홉 �I�J 、陽용本 而腦 넙院 �� 表
太陰 �A 以呼�I�I�&�. 之氣 짝保命之主 故腦 띔院�� 本 而體￥�H 、 �g융 �� 表
少 ���A 以 �l쏠댐�Z氣 �� 保命之王 故勝 �/�I�J�t 大陽 �� 木 而 웹쩔表

少�$효 �A 以陽뼈之氣 �� 保命之 �1�: 故 웹월本 而�1�m�/�l�J�t 大陽 �i혹表‘’

�7�. 조황성 �, 四象方뺑�l 隔成의 分析 �!�i�f�f 究 �r�, 사상의학회지 �J�V�o�l�. �7�. �N�o�.�2�. �1�9�9�7�.
조는 위 논문에서 사상인의 약성 자체가 보명지주를 유지하기 위한 구성요소로 작용하며 �, 또 사상의학의 병증치료 시

각은 병증에 따른 보명지주의 손상을 어떤 방법으로 정상으로 환원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약물의 구성은 크게

보명지주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요소 �(센깨 �. �J�!�I�I�N�J�!�&�! 素 �) 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요소 �(用的 �, 융�J�'�J�(�J 핏캉�o 로 이분되었다고
보고 있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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氣의 聚�散�햄�훨에따른 降陰의 장애에 의한 升陽이

되지 않는 증상은 太陰證과 少陰證으로 구분된다 �"

“소양인의 보명지주는 陰淸之氣이며 이를 유지하는

방법이 치료의 목표가 되므로 표증은 陰氣의 유여부

족에 따라 少陽傷 �l웰훌과 �t 陰證으로 �, 리증은 뼈隔熱

證 �(中上흙熱證�) 의 過 �J�t 과 이로인한 陰虛惡熱끊 �(뽑陰

�r�U�J�D 으로 구분할 수 있고�, 또 소양인 역시 보영지주

의 유여부족에 따라 解흉의 강약이 조절된다 �"

“태음인의 보명지주는 呼散之氣이므로 몹院풍寒表寒

�1혀은 호산지기의 상승유여부족에 따라 太陽寒廠證과

뼈操寒證으로 구분되며 맑受熱훌熱病은 吸取之氣의

뽕홈에 의한 熱證으로 맑操熱證과 �;操뾰便閒證으로 구

분된다 �"

송일병도 “소음인은전체적으로 중심세력이 아래

에 있어 음화 �(陰化�) 되기 쉬 우므로 양난지 기 �(陽觸之

氣�) 가 보명지주라는 것을 바탕으로 승강개념을 운

용한다 �. 그중 표병은 신대 �(딸大 �) 함으로 인해 생긴

음화 �(陰化�) 된 기운을 어떻게 양화 �(陽化�) 시키느냐에

주안점을 두고 승양익기 �(升陽益氣�) 를 치법으로 하

고 있으며 �, 이 병은 비소 �(�J�I�!�\�V �H 로 인해 생긴 음실지

기 �(陰첼之氣�) 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이음강기 �(훌陰

降氣�) 를 치법으로 하였다.개 �)
라고 말한다 �.

여기서 송일병은 소양인과 소음인은 ‘중심세력의

상하 �(上下 �) ’

차이로 인하여 병증이 다르게 제시되

며�, 치료법 역시 상하 숭강개념을 운용하여 소양인

에서는 ‘表陰降氣’�, ‘淸陽 �(裡陽 �) 上升’ 으로 �, 소음인

에서는 ‘升陽益氣’�, ‘裡陰降氣’설명하고 있다 �.

위 둘의 논의를 보면 음기와 양기의 문제는 균형

을 찾아간다는 의미보다 ‘자기 역 할을 하지 못하는

음기나 양기를 도와서 역할을 하도록’ 하는 것이

�8�. 송일병 �r알기쉬운 사상의학�J�. 사상사 �. �1�9�9�6 년 �.
�9�. 홍순용.이을호 �T사상의학왼론』행림출판�.

�1�0�. 앞과 같은 잭�.

다�. 이것은 동무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일까 �? 아직

문제는 남아있다 �.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를 어떻

게 �, 무엇을 돕느냐는 것이다 �.

�4�. 동무의논의몇편

통무는 「소음인신수열 표열병론」중 ‘下흙血뾰’

에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�.

‘ �7�. 태양병이 �6�. �7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표증이 있고

맥이 미하고 침하며 도리어 명치가 딴딴하지 않고 그

사람이 미친자같이 나대연 이는 열이 하초에 맺혀 있

는 것이다 �"

�X 태양증에 몸이 노렇고 발광을 하며 배꼽 아래가

딴딴하고 소변이 잘 나오연 펴가 하초에 엉킨 혈증인

것이다 �. 여기에는 저당탕을 써야 한다 �"
�.

“

�9�. 대양병이 풀리지 않고 열이 방광에 맺혀 있으연

미친 사람같이 나대되 이펠 때에 만일 하혈을 하게

되연 병이 스스로 낫고 �, 아랫배가 맺혀서 단단하면

치는 약을 써야 하므로 도인승기탕이 좋다 �.�9�)�" 라고

표현하고 있다�.

여기에 대해 동무는 “下佳、血在이란즉 少陰 �A

牌局의 陽氣가 찬 기운에 억압되고 또 賢局의 陽氣

가 뻐氣의 저항을 받아서 위로 곧장 올라가 牌局과

연접하지 못하여 勝빠에 짧좁된 증세다 중간생

략 이런 증후에 기운을 도우며 陽氣를 끌어 올리

연 上策을 얻었다 할 것이요 �, 破血을 하면서 열을

푸는 것은 졸렬한 計策에서 나온 것이다 �1�0�)�" 라고

하였다 �.
「소양인 비수한 표한병론」에서

“

�8�. 장중경이 말

한바 少陽病에 입이 쓰고 목안이 마르고 가슴과 옆

�- �1�1�6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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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리가 답답하고 때로 추웠다 더웠다 함은 소양인

의 뽑鷹陰氣가 熱뻐에 몰려 있고�, 또 牌械陰氣가

熱뻐에 막혀서 아래로 賢氣와 연접하지 못하므로

옆구리에 몰려서 교체된 병증이다 �"�)�I�)
이라 하여 �,

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�, 첫번째 동무가 여기서 언

급한 ‘음기’와‘양기’는‘정기’를지칭하는 것이다 �.
상한병 가운데에서도 ‘정기’의 중요성을 제출해놓

고 있다 �.

두번째 �, 소음인 표증에서는
�m

신국의 양기’가 곧

장 올라 비국과 연접하지 못하여”라고 하고 있고 �,

소양인 표증에서는
‘ �d

비장의 음기’가 아래로 신장

음기와 연접하지 못하여”라고 함으로써 큰 장기의

‘승강의문제’를 말하고 있는 한편 �, 승강의 목적은

작은 장기와 소통하기 위함이다 �.
세번째 �, 소통하지 못하는 원인은 작은 장기의 기

운이 寒뼈와 熱쩨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�.
네번째 �, 약을 쓰는 목적은 ‘정기’를 도와 그것의

원래 목적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�, 작은 장기의 곤

란함을 큰 장기가 도와서 사기를 물리치기 위함이

다 �1�2�1 이것은 성정에 있어서 애노 �(哀愁 �) .회락 �(喜樂�)

의 성정이 각기 相資하고 �t 成함 �1�3�)
둥과 애노희락

의 정이 촉급하여질 때 위치상 먼 장기를 傷하게

되는
�l�4�) 상호관련과 다른 측면이다 �.
다섯번째 �, 전사해와 후사해의 논의에서 나오지

。 �!�-�� �;�o�.�)�.�!�:�!
‘���"�C �'�0 �T 상호간의 관련성의 근거를 보여주고

있다 �.

“

�3�2�. 앙양이란 양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도리어 아

래로 내려오연 망양이 되는 것이요 �, 망음이란 음이

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도리어 위로 올라가게 되면

망음이 되는 것이다.기 “

�3�3�. 소음인병이 첫날에 땀이

나고 양기가 위로 올라가서 인중혈에 먼저 땀이 난즉

병이 풀려야 할터인데 �, 이틀 사흘이 되는데도 땀이

그치지 않고 병이 낫지 않으연 양은 위로 올라가지

못하연서 양반 도앙치는 앙양임에 틀립없다 �. 소양인
병이 첫날에 설사하고 음기가 아래로 내려가서 손바

닥�발바닥에 먼저 땀이 난즉 병이 풀려야할 터인데 �,

이플 사흘이 되어도 설사가 그치지 않고 병이 낫지

않으면 음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연서 음만 도망

치는 망음임에 틀렴없다
�"�1�5�1

망양과 망음에서는 양기는 올라가야 하고 음기는

내려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망양�양음증이 나

온다고 보고 있다 �. ‘승강’이 생리�병리 현상에서 주

된 것임을 말할 수 있다 �. 동무에게서의 ‘균형’은 바

로 이 승강의 문제이다 �. 숭강을 음양으로 나누어본

다면 ‘음양의균형’이라고 볼 수 있다�.
이정린은 「망양�, 망음증을 통해서본 사상의학의

병증운용정신에 관한 소고」에서이 문제를 논하며 �,

“증치의학에서는 망음증과 망양증을 상호전화가 가

능한 질병의 한 단계들로 인식하여 취급한 반면 �,

�1�1�. 앞과 같은 책�.
�1�2�. 장국 상호간의 소통문제가 장국의 부분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인지 心의 역할로 두어야할지 확인하지 못했다 �. 그러

나 �, 통상 심의 주재로 보는 것이 �o�} 땅하다고 본다�. 심은 장부론에서 따로 떨어져 논의되어 앞에서 논한 각각의 물질

적 기초 �(전사해.후사해�) 형이하학적인 심의 의미보다 형이상학적인 의미로서의 심으로 논의되어지고 있다 �. 손사명.김
진영 등은 「사상의학 방부론의 요접 �J �(사상의학회지 �V�o�l�. �7�. �N�o�.�1�. �1�9�9�7�) 에서

‘

-당을 기초로한 자아공제기관이고

자아 공제의 능력을 이용하여 전신을 공제하고 일신사상의 태극이다.’ 라고 말하고 있다 �.
�1�3�. �w동의수세보원 �r�J 사단론」

“

�2�2�. 哀었 �1�.�/�i�X 헐樂相資 哀性極 ���I�J 전 �t�j휩 �!�f�i�h 산샘 �:빼메哀↑펌벚�h 찢↑生極則판�t�N�i�P�h 흠↑生極 �P�'�I�J
樂↑춤때‘’

�1�4�. 앞과 같은 잭 「사단론」
’‘

�1�0�. 太짜 �A哀性遠없而전�f센얻쓸�: 哀性遠 �I�Y�<�P�'�I�J 짜낸빠 �r�f�u 뼈益않 전�1펴�H�I�E 휠�:�P�'�I�J���i���J�}�f�f�f�r�i�n 옮얘 �I�) 太陽�Z
�R훌局所以形成於뼈大 �W�f�t�J 、 �i�l�i�.�"

�1�5�. 앞과 같은 잭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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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무는 채질에 따른 장국형상의 차이에 의하여 형

성되는 각기 다른 음양숭강의 원리에 입각하여 망

음증은 소양인에게서 �, 망양증은 소음인에게서 발생

할 수 있는 병증으로 보아 두 병증을 전혀 개별의

상태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�"
�1�6�)
라며 �, 기존의

‘음양평형 문제’와 ‘동무의음기�양기문제’는 다름

을 역시 제시하고 있다 �. 또한 이는 결론에서 “망음

과 망양이 음�, 양기의 쇠갈로 초래된다고 본 증치의

학과 달리 사상의학에서는 망양이란 양기의 불승

강 �, 마음이란 음기의 불강으로 파악하고 있다 �"
�1�7�)

고 하여 증치의학에서는 음기�양기의 ‘양적’인문

제로 사고 하였다연 동부는 ‘기능적�(질적 �) ’

인 문제

로 파악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�.

�5�, 쫓物과 前四海�後四海의관계

「사상의학초본권」에 언급된 동무의 사고는 “태음

인약은 마땅히 밖으로 통하여야 하며 안을 고밀하

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�. 소양인의 약은 마땅

히 청장하여야 하며 안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마땅

하지 않다 �1�8�)�" 라고 하였는데 �, 후대 사상의학자들은

“약물혼용불가의 원칙”을 세워 동일한 견해를 보이

고 있다 �.

앞의 전사해와 후사해에 대한 언급의 마지막에서

이목비구와 폐비간신의 작용에 따른 두 바다의 충

만과 소멸을 좌우한다고 하였고 �, 그 두 바다는 이

목비구와 폐비간신 �, 위완�위 �대장�소장�, 두뇌 �척추
골�요척�방광을 기르고 채워주며 �, 피모�근�육�골을

생성하는 기초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�. 여기에는 ‘병

증론’에서말하는 ‘소변�대변�땅’등의 문제를 언급

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�, 양기 �음

기의 승강실조로 인한 병리문제는 이 전사해와 후

사해로부터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�.
결국 동무에게 있어서 약물은 두 바다를 충만시

키고자 하는 것이다 �. 약물 또한 수콕으로써 전사해

에 채워지고 후사해에 갈무리 되어질 것이고 �, 내부

에서의 어떤 힘에 의해서 빨아 올려져서 위완�위�

소장�대장등의 뼈를 돕고 �, 페비간신의 腦의 근원

을 돕고 기르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�.
이 전사해와 후사해에 대한 인식은 동무가 약물

과 외사의 직접 투쟁보다 약물은 정기로 화하여 대

리전을 치루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

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�. 이것은 ‘보영지주’의주

된 관점과 일치하는 측면이 많다�. 또한 �, 후세 사상

의학자들이 음기와 양기의 ‘양적평형’보다�, 상승

하고 하강하는 작용의 원활함 �r 질적 평형’�) 을 구하

는 쪽으로 인식이 흐르는 것과도 일치한다 �.
그리고 �, 이것은 사상인의 약물은 ‘소모되고녹아

버린’전사해와 후사해를 채움으로써 해당하는 사

람에게 있어서 힘藥 �(�1혀뻐를 치는 것 �) ’

으로 작용하

는 인식보다 ‘補藥�(正氣를 돕는 것�) ’

으로 작용한다

는 인식을 갖게 한다 �.

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가정해보면 �, ‘소음인의

‘械海와 ‘精海’는활동이 왕성한 신국의 기초가 되

므로 다른 바다에 비해서 크고 �, 상대적으로 함 �i흩

�1�6�. 李廷熾 �. �r
망음 �, 망양증을 통해서본 사상의학의 병증운용정신에 관한 소고�J�.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제�3 기 중간

발표 논문 �. �1�9�9�1 년

�1�7�. 앞과 같은 논문 �.
�1�8�. 金 �h�. 씬先生 �7 沙 �(파ι 「四없씩감 �I�n�-�"�-�'�f�- 木잔」웰 �2찬 五젠 �.

..太따之펠 효 �j 밴 �7���l�f�i�j 不효固中 少 ���!�;�) 之헛 �,�'�.�'�J�t�i 띔 �8셔 �l떠 不 �1�t ‘ ���"���� 太 �� 之햇 효固中�m 끼 �����i�b 변 �7�� 少따之했 효 �"�1�9�(�n�i�l 핑 �i�f�r�i�1 、효해

�/�W�;
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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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 �-
‘陳海’는 활동력이 적은 비국의 기초가 되므로

작다 �. 생리적 균형이 깨어질때 비국은 쉽게 마를

수 있고 �, 비국에서 뽑아서 활용되는 熱氣 또한 적

을 수 밖에 없다 �. 반대로 신국은 비국과 소통하면

서 열기를 취하여 평형 �(음양의 양적 평형 �) 을 찾지

못함으로써 상숭하는 험이 없어지고 �, 냉하여 진

다.’고볼 수 있다 �1�9�1

이것은 신이 크고 비가 작기 때문에 병증이 발생

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�. 그러나 �, 이 말은 곧 장국대

소를 갖추고 있는 모든 사람은 병증이 생길 수 밖

에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�. 따라서 �, 좀더 정확한

표현은 신국의 전사해와 후사해는 크고 �, 비국의 전

사해와 후사해는 작기 때문에 장국대소에 의해 병

증의 현상적 특정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�.

결 로

이 논문의 주제인 음양의 문제로 돌아간다연 �, 동

무에게 있어서 병증론에서의 관심사는 ‘승강의문

제’였다�. 굳이 승강을 음양으로 표현하여 설명하면

기존의 음양론에서 말하는 ‘양적평형’의 문제로

볼 수 있다 �. 하지만 �, 태소음양인의 장국이 다른 상

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인체에 존재하고 있는 ‘양

기와 음기의 양적 평형’은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

었다 �. 결론으로써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�.
�1�. 동무는 동의수세보원에서 음기와 양기가 제역

할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병의 상태로 보았으

며 �, 치료 또한 제역할 찾기를 중심에 두고 있다�.

�2�. 동무에게 있어서 음기와 양기의 양적 평형은

있을 수 없으며 �, 다만 승강의 순조로움 �, 기액변화

의 순조로움 속에서의 ‘평형’즉 질적 평형이라 볼

수 있으며�, 숭강자체를 음양으로 본다면 거기서 양

적 평형문제를 논할 수는 있다�.
�3�. 동무가 제출한 ‘보명지주’와작은 장국의 전

사해�후사해의고갈에 대한 대처는 관점이 일치한

다�.
�4�. 동무는 약물의 사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음기

와 양기의 양을 조절하기보다 전사해�후사해를 충

만시킴으로써 이목비구와 폐비간신의 활동을 도와

병적인 상태를 간접적으로 치료한다고 보았다 �.
�5�. 이상의 모든 인식은 ‘정기위주’의 관찰에 토

대를 두고 있다 �.
�6�. 장국대소가 병의 원인이 된다는 말보다는 장

국대소는 병증의 현상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유

가 되며 �, 전사해와 후사해의 대소가 그 원인이 된

다고 하여야 한다 �.
사상인의 장국형성 �(선천적 �) �, 전사해�후사해 �(후천

적 생리 �)
�. 병증론 �, 약물의 작용 문제 둥을 함께 다

룸으로써 논문의 완결구조를 가지려 했던 것이 다

소 산만했던 것 같다 �. 또한 �, 인용구가 다양하고 폭

넓지 못하고 몇몇에 국한되어 있음도 논거의 큰 헛

점으로 보인다 �. 논문의 주제에만 집중된 논의로서

도 다소 부족한 점이 많다 �.
그러나 �, 전사해와 후사혜를 병증론과 약물의 작

용과 연결시켜봄으로써 동무가 �f�i�' 동의수세보원』에서

말한 ‘음기�양기’에대한 논리적 완결성을 다소 구

할 수 있었다 �. 게다가 전사해�후사해의문제와 성

정의 선후천성 문제 등 연구하여볼 만한 주제틀을

얻게 되었다 �.

�1�9�, 이렇게 소음인 �(소양인 �) 의 경우에는 수곡의 출납을 잭임지기 때문에 수곡지기에서 바로 뽑아져 올린 溫熟 �,재왔‘ 의 四

氣 승강문제가 병증으로 쉽게 나타나지만 �, 태음인 �. 태양인의 경우에는 간과 폐가 호흡과 기액의 문호로 작용하기 때문

에 ‘땀�, 소변’ 등의 문제가 병증으로 나타난다 �.

�1�1�9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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